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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의 배경

  

  □ 사드 배치로 인한 中정부의 강경대응이 심화되면서,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중국인 매출은 전년대비 약 42%까지 감소하며 입점 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인 임대료 감면 방안 등 민관 합동 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

Ⅱ  현황

  중국 정부의 제재 현황

  □ 한국 사드 부지 발표 후 중국 정부는 비공식 고강도 제재 조치*를 강행

   ◦ 한국 사드 부지 발표(`17.02.28), 中정부의 비공식 제재 개시(`17.03.15)

      * 단체 한국 관광패키지 판매금지, FIT 방한 관광 상품 삭제, 크루즈 운행 중단, 비자대행 중지 등

 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 임대료 납부 현황

  □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는 2016년도 기준으로 약 8,656억 원을(인천

공항 면세점 총 매출의 약 38%) 임대료*로 납부 하고 있음

      * 임대료 납부 방식 : 각 사업자가 제시한 기별 최소보장액

<표1> 2016년도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액 및 임대료 현황1)

(단위 : 억 원)

 

구분 매출액 임대료 임대료 비중(%)

대기업
A사 11,455 4,518 39.44
B사 6,969 2,638 37.86
C사 2,001 742 37.08

중소
중견

A사 908 237 26.10
B사 530 210 39.62
C사 684 193 28.21
D사 391 118 30.17

계 22,938 8,656 37.74

1) 자료출처 : 매출액(관세청), 임대료(인천공항공사, 언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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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드 배치에 따른 면세업계 피해

  면세산업의 예상 피해

  □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제재 조치로 면세산업 매출의 약 64%를 차지

했던 중국인 관광객 매출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연간 

4조 원에서 최대 5조 원에 육박할 전망

     <표2> 면세산업의 중국인 관광객 비중2)

(단위 : 억 원, 만 명)

구분 전체 중국인 중국인 비중(%)

매출액 122,000 78,060 63.98

구매객 수 2,058 1,614 78.43

 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피해 추이

  □ 인천공항 역시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급감하면서 수익성 악화 심화

   ◦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영업이익을 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 이후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

     <표3> 2016년 및 2017년 1분기 인천공항 면세점 영억이익 현황3)

(단위 :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추정)

주요 사업자 -149 -205 -206 -199 -238

   ◦ 사드 부지 계약 체결 전·후* 중국인 매출은 627억 원에서 455억 원으로 

(27% ↓), 중국인 이용객 수는 48만 명에서 31만 명(35% ↓)으로 감소

      * 인천공항 면세점 5개사의 사드 사태 전 2월(1~4주차)과 사태 후 3월(1~4주차) 비교치

   ◦ 전년대비 3월 4주차 중국인 매출은 무려 42%, 이용객수는 53% 감소

2) 자료출처 : 관세청
3) 자료출처 : 인천공항 면세점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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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인천공항 면세점 중국인 매출액 및 이용객 수 추이4)

`16, `17년도 중국인 매출액 추이 `16, `17년도 중국인 이용객 수 추이

Ⅳ  건의 사항

  □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임대료 한시적 감면 요청

   ◦ 사드 사태는 국가 간 외교적 마찰로 중국 정부의 관광 금지 제재가 

철회될 때까지 해결되기 어려워 면세업계의 피해가 장기화될 전망

   ◦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9년에도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면세점 임대료 

인하*한 바 있고

      * 금융위기(2008)이후 한시적(2009.3~2010.12)면세점 임대료 인하, 메르스(2015)사태 시 항공사 착륙료 면제

   ◦ 다른 식음료 등 상업시설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매출 피해가 

심각하거나 크지 않음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우려하는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면세점사업자는 약 9,000억 원의 연간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인천

국제공항 발전에 기여한 점과, 중국 정부의 관광객 제재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드 사태 

회복 시까지 임대료의 한시적 감면을 요청드리는 바임

4) 자료출처 : 인천공항 면세점 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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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사드 피해에 따른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동향


